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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‘대출여력 늘린다더니...2금융권 총량규제 되레 강화’는 

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

[ 기사(4.27일자 조선비즈)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□ 조선비즈는 4.27일자「대출여력 늘린다더니...2금융권 총량규제 

되레 강화」제하 기사에서,

ㅇ “27일 금융권에 따르면,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

2금융권에 올해 지켜야 할 대출 총량규제 지침을 내려보냈다.”

ㅇ “그런데 최근 2금융권에는 작년보다 강화된 부채 총량규제 지침이 

전달됐다.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작년에는 대출 증가율이 7%를 

넘지 않으면 됐는데 올해는 4%로 낮아졌다. 여신전문금융업계도 

비슷한 수준으로 총량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.”

ㅇ “특히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출 총량규제 지침과 함께 개인

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증가율을 9.5% 이내로 관리하라는 별도 

지침을 전달했다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현재 2금융권을 포함하여 전 금융권이 대출 만기연장, 이자 

납입유예,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자금

애로에 대응하고 있는 바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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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
prfsc@korea.kr    

ㅇ 대출 총량규제 여부는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추이를 보아 결정될 

수 있는 사항으로, 현재까지 총량규제 지침을 2금융권에 통보한 

사실이 없습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